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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미성년자에개 ㅂㅇ을 전하던 현지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고 그 청녕과 연결되었던 

ㅅ역자도 경찰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히도 다음 날 풀려나긴 했지만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이런 일로 실재 

재판이 벌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일이고 이번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곳이 

아랍의 봄을 지나며 아랍지역에서 가장 민주주의 

적인 나라로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곳으로 

조명 받기도 하지만 이슬람 국가로써의 정체성에 

도전되는 대부분의 움직임들은 문화, 사회적으로 

배척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복음의 진보가 위축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손모음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도전과 격려로 

그리고 또 한걸음 나아가는 헌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Ah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지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선함을 닮은 청년입니다.  

올초부터 함께 일하며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울려는 노력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Ah 

형제에게, “너도 어렵게 자랐지만 내 안에서 끝나는 

천국이 아닌 다른이에게 까지 다다르고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성장해 가자”고 격려하며 

비젼을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M 형제 역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했었지요.  최근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일단 2개월간의 짧은 직업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힘겹게 시작한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부분이 성숙되고 준비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건강하지 않은 이전의 경험들과 시간들로 

인해 형성된 너무 혼란스러운 자아로 안정적이지 

않은 그의 삶이지만 동시에 분명 그가 경험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 

은혜가 그의 새 사람으로써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구합니다. 

BAM을 하며 매일 부딛히고 쏟아지는 고민들이 

있지만 감사히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를 

살아감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합니다. 

이곳에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점검하며 

다시 기준/기본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께 붙들리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3월9일부터 한달동안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은 짧게하고, 넉넉히 쉬고, 교제는 

많이 하고,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요.  축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들을 위해 

애통해 하면서도 동시에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 그럼 

영성과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파송단체 모임 참석차 방문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필요고 유익한 만남과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4년 3 월에 윤재관, 혜미 올림 

 

 


